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읽기 방법 011]

에덴의 예배의 기쁨으로 한 해를!

가정과 직장의 복은 교회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으로부터 흘러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창 1:28) 하시며 가정과 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축복된 인생을 에덴의 예배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창 2:8)하신 것은 ‘심으셨다’는 뜻입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 “생명나무”, “선악과” 세 종류의 나무들을 심으셨습니다. 에덴, 즉 즐거움의 정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원”(겔 28:13, 31:9)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산책하며 거니셨습니다(창 3:8). 온 세상도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께서 땅의 한 곳 정원 안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아담과 교제하며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bookmark: _GoBack]우리 조상은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에덴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조상과 함께 모든 인류를 에덴으로부터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친교를 나누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교회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에덴의 즐거움을 계속 주십니다. 에덴에 그룹을 “두신”(샤칸, 창 3:24) 하나님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샤칸)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출 25:8) 하셨습니다. 그룹 천사는 지성소의 법궤 뚜껑에, 또한 지성소 안에 4.5m나 되는 조형물로, 그리고 성전의 천과 나무에 새겨져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기에 두신”(숨 샴, 창 2:15) 에덴은, “자기 이름을 두시는”(숨 샘 샴, 신 12:5) 성전으로 발전합니다. 에덴처럼 성전의 동쪽에 문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침범하는 죄인들은 죽어야 하기에, 성전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짐승을 죽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라바셔, 창 3:21), 제사장도 옷을 “입히시고”(라바셔, 출 29:5,8) 몸과 옷에 양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여”(출 29:20,21)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에덴을 “다스리며(에베드) 지키는(샤마르)”(창 2:15) 일을 실패한 아담 대신에, 제사장이 성전과 제사장 직분을 “지키고(샤마르) 섬깁니다(에베드)”(민 18:7).
에덴 동산은 땅과 같이 다스리는(창 1:28)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땅은 아담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꾸고 다스리는 곳이지만(라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명령(선악과)을 지키며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섬김은 예배를 뜻하기도 합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풍성한 생명(생명나무)을 누리면서, 나아가 땅의 풍요의 축복(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을 받는 성전이요 예배의 장소입니다.
구약교회는 고통스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가서 부르짖고 제사하며 예배 드리며 “주께서 복락의 강수(에덴의 강물)로 마시우시리라”(시 36:8)고 찬양했습니다. 생명의 강물 흐르던 에덴의 즐거움을 제사와 예배 가운데 맛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구약교회의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의 참된 원형이신 그리스도께서 환히 드러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용서 받고 더 좋은 에덴으로 들어갑니다. 에덴에서 산책하며 아담을 만나고 가르치시던 “인자 같은 이,”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긴 옷을 입고 일곱 금 촛대, 즉 교회들 안에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계 1:13).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던 성전 대신, 온 세계 곳곳에 있는 더 좋은 성전인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복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나무를 즐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약속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6).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는 이미 생명나무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계 2:7).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에덴에는 맑은 생명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우리는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어린양을 섬기며 즐거이 예배할 것입니다(계 22:1~3).
올 한 해도 모든 교회들이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듣고 순종하면서(선악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생명나무)과 이 땅의 풍요(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울창한 하나님의 정원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에덴의 예배의 기쁨이 생명수처럼 가정에 흘러 생육하고 번성하며, 직장에 흘러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보 2013.01.12.)
